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Design  of  the  Korean  Culture  Class 
in KFL Using World Heritage in Korea 
朴 杞璿1
PARK Keeseon 
This paper studied how to construct contents of Korean culture class in KFL. And Korean culture 
class in KFL tried to utilize Korea's world cultural heritage. For this study, first, I looked at what 
UNESCO World Heritage is. And the type and value of Korea's World Heritage, including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kind and the specific value of each country's culture. And I tried to find out how to 
construct contents of Korean culture class in KFL by selecting contents to use as contents of Korean 
culture class in 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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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세계의 문화유산은 인류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정신적 물질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심의 과정을 거쳐 온 인류가 보호와 보전을 해 나가야 할 문화유산 목록으로 등재가 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표 1>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종류 
 세계유산은 문화, 자연, 문화와 자연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유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은 기록을 담은 정보와 매개물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무형유산은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등을 포함하는 문화 유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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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은 1959 년 이집트와 수간 정부의 고대 이집트 유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집트는 전력 사정 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스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웃한 나라인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누비아 유적-고대 이집트 
문명으로서 람세스 2 세가 세운 아부심벨 대신전과 소신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세운 
필레 신전 등이 대표적인 유물 – 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에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 년에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유네스코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누비아 보호 운동을 전개하여서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류사적 유산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주도하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세계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1977 년 이후 매년 세계유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1995 년에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선정한 가치 있고 귀중한 기록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하였다. 그 이후 2003 년 10 월 17 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어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온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세계문화유산은 각 지역의 
특색이 두드러진 개별성과 독특함도 중요한 가치가 되지만 인류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비가역성(Irreversibility)과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의 특성을 지닌 인류의 문화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류의 문화로서 보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세계문화유산 중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한국문화 수업의 구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근거한 한국문화 수업이 아니라 객관성을 지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국문화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표 2>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 절차 
 





２ 한국의 세계유산 활용 문화 수업 내용 구성안   
2－１ 한국의 세계유산 
（１）한국의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 의하면 인류의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며, 비가역성과 비대체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시계유산의 범위는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비명, 조각, 그림, 건축물 등의 유적이나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그림 1>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 목록(2016년 기준) 
 
위에서 살펴본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유산은 ‘인류의 






애초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은 1959 년 이집트와 수간 정부의 고대 이집트 유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집트는 전력 사정 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스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웃한 나라인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누비아 유적-고대 이집트 
문명으로서 람세스 2 세가 세운 아부심벨 대신전과 소신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세운 
필레 신전 등이 대표적인 유물 – 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에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 년에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유네스코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누비아 보호 운동을 전개하여서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류사적 유산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주도하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세계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1977 년 이후 매년 세계유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1995 년에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선정한 가치 있고 귀중한 기록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하였다. 그 이후 2003 년 10 월 17 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어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온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세계문화유산은 각 지역의 
특색이 두드러진 개별성과 독특함도 중요한 가치가 되지만 인류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비가역성(Irreversibility)과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의 특성을 지닌 인류의 문화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류의 문화로서 보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세계문화유산 중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한국문화 수업의 구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근거한 한국문화 수업이 아니라 객관성을 지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국문화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표 2>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 절차 
 





２ 한국의 세계유산 활용 문화 수업 내용 구성안   
2－１ 한국의 세계유산 
（１）한국의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 의하면 인류의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며, 비가역성과 비대체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시계유산의 범위는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비명, 조각, 그림, 건축물 등의 유적이나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그림 1>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 목록(2016년 기준) 
 
위에서 살펴본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며,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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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세계유산 중 위와 같은 한국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목록을 선정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의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수업에 비해 한국문화 수업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진작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까닭은 
문화는 인류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 수행 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의식주와 
같은 생활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인데, 거주 지역의 환경이나 기타 차이로 인해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수업은 
일반적으로 문화 비교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공감을 유도하기도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문화 수업을 전개할 때 목표 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론적인 학습에 
비해 실제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러한 체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문화를 실제적이며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말하기, 쓰기 등으로 발표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듣거나 읽음으로써 한국어 
기능 수업과 문화 수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3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 방안 
이 절에서는 유네스코에서 2010 년에 지정한 한국의 역사마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1 한국의 세계유산 이해 _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한국의 역사마을로 2010 년에 등재된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며 양동마을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다.  
  
<그림2> 한국의 세계유산 :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현재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씨족 마을로 조선 시대 
초기의 특징적인 촌락 형태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 여 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두 마을은 한반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닌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2）한국의 세계유산 활용 한국문화 수업 준비 절차 
 
앞의 <표 3>과 같은 한국의 세계유산을 한국문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다음과 








<표 3>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준비 절차 
 
위의 <표 3>와 같이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 종류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학습자들 나라의 
해당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으로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2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구성 원리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의 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과 수업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문화수업의 목표는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 그 특징과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의 특징이나 한국인의 정서 등이 잘 드러나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다음 <표 4>는 한국문화의 10 대 유전자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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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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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세계의 탈 
 
따라서 한국의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요한 문화재인 하회탈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탈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탈이 가지고 있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해학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마을인 안동하회마을의 하회탈 만들기 문화 
수업 내용 구성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3－3 한국의 역사마을_안동 하회마을의 하회탈 만들기  
한국의 세계유산 안동하회마을의 중요 문화재인 하회탈 만들기 체험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 





조선왕조의 영향이 마을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 전통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마을은 한국의 대표적인 씨족 마을 중에서 개척입향(開拓入鄕)과 처가입향(妻家入鄕)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이며 전통적인 풍수의 원칙을 잘 지키고 각각 강가 입지와 산기슭 
입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을의 구조가 생산 영역, 생활 영역, 의식 영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씨족마을의 공간 구성을 기능적이고 경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드문 
사례로 조선시대의 가장 시기가 이르고 뛰어난 살림집, 정사, 정자, 서원 등의 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술적, 문화적 성과물인 고문헌과 예술작품을 
보관하고 전통적인 가정의례와 특징적인 마을 행사를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인류의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3－2 한국의 세계유산의 한국문화 수업 내용 활용 방안 _ 하회마을의 하회탈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역사마을 중 안동의 하회마을은 하회탈로 유명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 탈놀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정의 탈은 바로 이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림3> 다양한 하회탈 
 
서민들이 주로 즐긴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약 500년 전부터 10년에 한 번 정월 보름날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행하는 하회별신굿과 아울러 서낭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였던 
탈놀이를 이른다. 탈놀이 중에는 탈을 쓴 광대가 양반을 향하여 평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나무랄 수 있었으며, 양반에게 수작을 할 수도 있었다. 이 제도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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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온갖 폐단이 발생하므로 양반이 서민에게 언로(言路)를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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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중 단계에는 본격적으로 탈 만들기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이 체험 학습은 먼저 교사의 시범과 설명으로 탈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고, 이를 학습한 
후 실제 학습자는 체험 활동을 수행한다. 학습자는 샘플로 제시한 하회탈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창의적으로 탈 만들기와 꾸미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6> 한국문화 수업 ‘탈 만들기’ 중 단계 
 
마지막으로 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만들고 꾸민 탈을 만든 소감 발표나 탈의 표정과 
관련하여 질문과 대답을 하는 한국어 연계 활동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탈 만들기 체험 
학습의 결과물인 탈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함으로써 전체 문화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촬영 기록은 일회적인 한국문화 수업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한 탈과 관련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림 7> 한국문화 수업 ‘탈 만들기’ 후 단계 
 
4 나오며 
본고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한국문화 수업의 




<표5> 한국문화 수업 ‘탈 만들기’ 수업 개요 
 
위 <표5>은 전체 수업을 50분으로 하고 전-중-후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전 단계는 도입으로 한국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하회마을을 중요 문화재인 탈에 대한 
이해와 다른 여러 나라와의 탈을 비교하여 배경 지식을 강화하며, 탈의 표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을 위한 어휘 지식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단계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인류 보편적인 문화재 중 하나로 한국의 탈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 학습의 기대감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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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문화 수업 ‘탈 만들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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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지역의 특징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한국의 세계유산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문화 수업 내용으로 활용할 내용을 
선정하여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 구성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 
구성안의 예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하회마을의 중요 문화재인 탈을 
소재로 하여 탈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 수업의 내용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국문화 수업의 내용 구성안은 추후 한국의 세계유산, 기록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내용 구성에 하나의 
기초 자료로 한국문화 수업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문화 학습자를 향한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인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타문화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 수업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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